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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의 위기인가?          18-04-26

인디애나 주의 사우스 벤드 (South Bend) 시의 시장인 피터 부티에저지 (Peter Buttigieg)는 하버드와 영국의 옥스포드 등 명문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인텔리입니다. 두 번의 임기 제한법 때문에 3선에 도전할 수 없는 그는 미국 대통령직에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그가 동성애자라는 것입니다. 그가 3선에 출마할 수 있다면 아마도 인구 10만의 소 도시에서 시장으로 당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남인데다가 학벌이 좋아서 사우스 벤드 시에서는 인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과연 미국 시민들이 공개적으로 동성애자임을 과시하는 부티에저지를 대통령으로 선출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창한 말 솜씨를 이용하여 동성애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동성애자로 만드셨고 동성애자로 살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나의 동성애를 비판하는 사람은 나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이다.” 그는 현재 동성애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전통적으로 성경에 입각해서 동성애를 배척해왔습니다. 미국 내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 할 것을 지지하는 인구가 59%라는 통계도 있는 것을 보면서 기독교가 위기를 맞고 있는지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의 제너럴 소셜 여론 조사 (General Social Survey) 단체의 조사에 의하면 “무 종교”라고 응답한 인구는 23.1%였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가장 큰 종교단체로 알려진 카톨릭 교인의 23%를 초과한 숫자이며 “거듭난 기독교인” 22.5%보다 높은 숫자입니다. 즉 무 종교인은 1991년 이후 무려 266%나 증가했습니다. 개탄스러운 것은 주류 개신교도들을 다 합쳐도 무 종교인의 숫자에 못 미친다는 현상입니다.

세계역사를 더듬어 보아도 19세기에는 신성 모독을 범죄로 다스렸습니다. 1920년 대에만 해도 금주법과 도박금지법이 시행되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혼도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반 이상의 결혼이 이혼으로 끝납니다. 1960년 이후 소위 성 혁명이 고개를 들고 나서 혼외 출산이 급증했습니다. 현재 40%의 신생아는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히스패닉 인종 사회에서는 50%가. 그리고 흑인 인종 사회에서는 70%가 아버지 없는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불과 2 세대 전만 해도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판매하면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음란물이 케이블 TV를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와 낙태도 범죄로 다뤘습니다. 현재 대통령 예비후보인 캘리포니아 주의 법무 장관인 카말라 해리스 (Kamala Harris)는 모든 성 매매 행위를 합법화 하자고 주장합니다. 예전에 불법이었던 이상의 행위들이 지금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2000년 동안 동성애는 변태이고 인간성에 해로우며 도덕적으로 방어될 수 없는 잘못이라고 가르쳐 왔었습니다. 성경을 굳게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위기 의식을 되살려서 전통적인 윤리와 도덕을 지키기 휘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끝
